
오늘 배울

말 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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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1. 과학이 창조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압니다. 

2.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.

창조와 과학

창조주 하나님

욥 38:1~38
찬송가 78장 (참 아름다워라), 찬양 298장 (주님의 솜씨)

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               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

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                 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

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(사 40:26)



을 이해하기말 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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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지 만물의 기원을 다룬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

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창조론이고, 또 하나는 모든 생명체들은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

를 걸친 결과라는 진화론입니다. 많은 사람이 창조론은 종교일 뿐이며 진화론이 과학적이라

고 오해합니다. 그러나 기원에 관한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습니

다.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 가능한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데 창조는 과거의 일회적

인 사건이고 진화는 수십 억 년에 걸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과학의 영역 밖이기 때문입니

다. 하지만 우리는 과학이 창조와 진화 중 어느 것을 입증하는지를,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

로 살펴보아야 합니다.

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지는 것은 ‘현대 과학은 성경과 대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

의 진실성을 잘 뒷받침해 준다’는 사실입니다. 현대 천문학은 성경에 기록된 천문학과 관련된 

말씀들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성경은 인간이 그 사실을 발견하기 

수천 년 전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별, 삼성과 묘성의 실체, 지구와 태양의 크

기와 거리, 둥근 지구와 자전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. 또한 지구 과학은 성

경에 기록된 대륙의 이동, 물의 순환, 대양의 해로, 바다의 산들에 관한 말씀들이 모두 사실임

을 입증해 줍니다. 생물학 역시 유전법칙 등을 통해 모든 동식물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될 

수밖에 없었음을 알려 줍니다. 결국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은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

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.

공과말씀 정리



말 씀 을 마음판에 새기기 (암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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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말 씀

1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이 보일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
게 보십니다. 왜 그럴까요? 성경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(시 144:3~4, 창 1:27, 창 
2:7, 시 16:3).

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
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
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(사 40:26)

Lift up your eyes on high, And see who has created these things, Who brings
out their host by number; He calls them all by name, By the greatness of His
might And the strength of His power; Not one is missing. (Is 40:26)

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.

2 ‘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’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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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아래 말씀은 성경에 쓰여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과학적 사실이라고 밝혀진 내
용들입니다.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2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 하나님께
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. 그렇다면 구원을 얻
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, 이사야 45장 21~22절을 읽고 적어 봅시다.

1) 그는 북편 하늘을               에 펴시며 땅을              에 다시며 (욥 26:7)

2) 네가              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                        를 풀겠느냐 

   (욥 38:31)

3) 토끼도                     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

   하고 (레 11:6)



월

화

을 삶에 적용하기말 씀

일

오늘의 말씀
(말씀 쓰기)

오늘의 기도
(감사 / 회개 / 간구)

시 19:1

창 1:1

시 13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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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

목

금

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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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40:26

사 45:18

롬 1:20

히 3:4



물개가 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물속에 뛰어들기도 

하면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때로는 간단한 연극도 연출합니다. 잘 훈련시키면 농구공을 원

내에 넣기도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기술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. 물개는 포유동물로 원래 

남극 근처의 빙하나 눈속에서 사는 추위에 잘 적응된 동물입니다. 추위에 견디기 위해 피부 

밑에는 두꺼운 지방층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개는 놀라운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

어두운 깊은 바다 속에서도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바닷속 800m 깊이까지 들

어가 생활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1250m까지 깊이 잠수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잠수하면 2

시간 정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. 과연 이들이 어떻게 오

랫동안 깊은 물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알아봅시다.

물개는 물속으로 잠수하기 전에 우선 폐를 완전히 비운 후 새로운 공기로 가득 채웁니다.

폐 외에 혈액과 근육 속에도 많은 산소를 저장합니다. 뿐만 아니라, 일단 잠수한 후에는 심

장이 공기 중에서 보다 훨씬 느리게 뛰도록 하여 산소의 소비량을 최소로 줄여 오랫동안 

대기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깊은 바다 속

에서 생활하기 위해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므로 귀와 같이 수압에 예민

한 기관들은 잠수할 때 팽창하는 특수한 혈관들로 보호되어 높은 수압에도 견딜 수 있도

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물개는 어떻게 허파로 호흡하는 포유동물인데도 

불구하고 오랫동안 물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?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허파로 호흡하

는 포유동물들이 육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개도 육상동물에서 진화된 것으로 설명합니

다. 즉 곰과 같은 한 동물이 바다에 적응하여 오늘의 물개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된 것으로 

보는 것입니다. 이는 일부 진화론자들이 포유동물인 고래 역시 소와 같은 육상동물이 물에 

적응하여 진화된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. 이들은 그 증거로 고래의 혈

액 성분이 육상동물 중에서 소의 혈액과 가장 비슷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

것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할 뿐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. 모든 생물을 특별히 설계하

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혈액을 특별히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진

화론자들의 설명과 같이 이들이 육상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사실이라면, 이들의 네 다리가 

어떻게 점진적으로 헤엄치기 좋은 지느러미 형태의 현재 모양으로 진화되었는지를 보여 주

는 화석이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. 그러나 화석은 물개가 다른 어떤 육상동물로부터 진화

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는 오직 물개는 처음부터 물속에서 살

도록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설계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이외에 물개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

이 없음을 의미합니다.

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…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

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(창 1:21)

예 화 물개는 육상동물로 부터 진화됐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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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

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재판

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, 이를 선히 여기신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라 

부와 영광을 주었습니다.

실제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비록 솔로

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등 망령된 행동을 하기는 

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잠언과 아가, 그리고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

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잠언과 아가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 기록

하였고, 전도서는 온갖 쾌락과 부와 세상의 일들을 누려본 후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후

대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마음으로 인생사의 헛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

이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쓴 글입니다. 그러므로 이 세 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

성경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.

질문 있어요~

솔로몬은 말년에 이방신을 섬긴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

쓴 잠언, 전도서,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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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

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

라… 저가 잠언 삼 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

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

를 논한지라 (왕상 4:29~33)




